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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에 충실한  
대예배실을 만들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인천성산교회

 구현모 기자   

 이선우 기자 

 (주)테크데이타 피에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인천성산교회는 1945년 10월 7일 개척 이래, 인천 
중구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교회로서 복음전파에 힘써오고 있다. 1991

년 現 최상용 담임목사가 부임했고, 1996년 12월 기공예배를 시작으로 
새로운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으며, 1999년 10월 지금의 교회를 조성했
다. 오랜 공사기간을 거쳐 공들여 지어진 인천성산교회는 아름다운 전
경을 가진 교회로 지역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 율목동산 위에 세워진 덕
분에 주변 공원과 교회정원에는 사계절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이 수
놓아져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교회정원에서는 인천 중구 전경을 감
상할 수도 있다. 또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편안히 주차할 수 있도록 
3,114㎡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주차타워를 마련하는 등 편의성도 빼
놓지 않았다.
교회의 또 다른 자랑은 우뚝 솟은 종탑이다. 50미터에 달하는 종탑은 

8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는 십자가를 세워 예수 그
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8개의 기둥은 천국시민의 마음과 8복을, 십자가 
밑에 같은 높이로 내려온 모습은 기도하는 손을 상징화한 것이다. 이 종
탑은 인천 시내 어디서나 보이며, 교회는 물론 지역사회의 자랑거리로 
알려져 있다.

율목동산 위에 세워진 인천성산교회의 아름다운 본관 건물과 종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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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를 따뜻하게 반기는 대예배실

인천성산교회 대예배실은 1,460석 규모의 부채꼴 모양으로 설계되었다. 영상 예배를 
할 수 있는 대형 스크린과 최신 프로젝터, 그리고 4대의 HD급 PTZ 카메라와 네트워크 
전송장비 등 첨단 영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다, 대예배실 자체가 공명이 매우 잘 되
어 성가대의 찬양을 더욱 아름답게 들리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이에 많은 교회와 단체들
이 찬양 발표회와 녹음을 위해 찾을 정도다.
최근 인천성산교회는 대예배실의 AV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전면 리뉴얼을 단행했다. 

인천성산교회에서 4교구와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정광연 부목사는 “교회 건립 당시부터 
사용된 메인 스피커인 JBL SR 4733는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서브 스피커로 사용된 몇몇 
실링스피커는 고장이 발생해 음향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할 상황이었다”며, 대
예배실의 기존 음향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대예배실에는 강대상을 중심으로 JBL SR 
4733이 L/R로 2통씩 설치되어 1층 프론트 좌석을 중심으로 지향각을 잡았고, 1층 출입
구 근처 언더 발코니와 2층어퍼 발코니는 실링 스피커로 사운드를 채웠다고 한다. 당시 
음향기기 가격이나 설치 노하우를 고려하면 많은 고민을 거쳐 완성도를 높인 것은 분명
하지만, 20년 정도 되면서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 발생해 사운드 명료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였을 것이다. 이번에 음향 시스템의 전면 리뉴얼을 진행하면서 영상 시스템 
또한 HD급으로 전면 업그레이드했다고 한다.
정광연 부목사에 따르면, 기존 음향 시스템에서 우선 제기된 애로사항은 어퍼 발코

니의 실링 스피커 몇 개가 고장이 나면서 해당 스팟은 음영지역이 되었고, 이 곳을 메인 
스피커로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몇몇 실링 스피커는 재생 주파수 대역

이 흔들리면서 청중을 불편하게 만들었
다. 메인 스피커만으로 모든 걸 커버하기
엔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게다가 메인 
스피커는 뒤쪽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음
압을 높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1층 앞
쪽 좌석은 음압이 너무 높아 힘들어졌고, 
2층 어퍼 발코니는 여전히 음압이 부족하
게 된 상황이 발생했다.
잔향이 많은 대예배실의 공간 특성상 

소규모 스피치나 작은 규모의 찬양은 PA 
장비 없이 치를 수 있었지만, 주일예배나 
대형행사는 치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게다가 교회측은 잔향이 많은 공간의 특
성을 유지하면서도 PA 장비가 필요한 순
간에는 명료도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
에 교회측은 공간의 특색을 최대한 살리
면서도 PA장비가 필요한 순간에 부족한 
사운드를 채우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고, 
그 선택은 JBL 컬럼 어레이 스피커였다.

따뜻한 나무 재질로 조성된 부채꼴의 모양의 대예배실에 들어서면 이곳을 찾는 누구라도 편안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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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예배실 명료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를 해결하라

JBL Intellivox HP-DS170은 대예배
실의 메인 스피커로 가장 좋은 선택이
라는 평가를 받았다. HP-DS170는 디
지털 지향성 기술로 최고의 명료도를 
제공하며, 탁월한 고주파 수직 빔 컨트
롤을 제공해 스피커와의 거리에 상관
없이 고른 음압의 커버리지를 제공하
기 때문이다. 특히 IP-55 등급의 방진, 
방습은 야외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사
용할 수 있는 내구성을 보장한다. 정광
연 부목사는 “대예배실 구조는 포근한 
느낌도 있지만, 일반 교회 구조와 다르게 공연장 같은 구조라 스피치 중심의 환경으로 꾸미
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컬럼 어레이 스피커로 교체하면서 울림을 잡을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L/R 1통씩만으로 1,460석에 달하는 대예배당 공간을 커버하기에는 음압이 조금 부

족한 감이 있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존 메인 스피커 위치였던 강대상 양쪽으로 JBL의 15

인치 포인트소스 스피커 SRX835P를 2통씩 서브 스피커로 배치했다. 인테리어적인 면에도 
신경을 써서 정한 위치였지만, 이로 인해 울림이 다시 발생했다. 이에 적절한 대응을 진행 중
이며, 추가적인 스피커 보강이나 스피커 시스템 지향 조절 등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예배실의 메인 스피커는 JBL Intellivox HP-DS170가 L/R로 1통씩 설치되었다. JBL Intellivox HP-DS170

메인 스피커  
JBL Intellivox
HP-DS170

성가대 모니터 
JBL CBT 50LA-1

서브 스피커 
JBL SRX83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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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실링 스피커로 사운드를 제공하던 언
더 발코니와 어퍼 발코니에는 각각 JBL AC15 3
통과 JBL AC16 5통이 설치됐다. AC15는 5.25″ 2
웨이 포인트 스피커고, AC16은 6.5″ 2웨이 포인
트 스피커다. 두 모델 모두 울트라 콤팩트 사이
즈로 90°×90° 커버리지를 가지며, 부드러운 출
력 음압성과 지속적인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것
이 특징이다. (주)테크데이타 피에스 배한별 과
장은 실링 스피커와 앰프의 노후화로 새롭게 스
피커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로 인한 
교체 작업을 위해 스피커 배선을 새롭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시공과정에서 교회측으로부
터 많은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
다고 말했다. 
“작은 부분부터 교회에서 정말 많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기존 메인 스피커의 경우도 함을 짜
서 매립해 놓은 상태여서 그냥 뺄 수가 없는 상
태였는데, 위쪽을 허물고 빼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죠. 이런 경우 수요처에서 원상 복구 비용을 
시공사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교회측에서 
잘 조율해 주셨습니다. 또한 전기 배선 작업과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시기에서도 일
정을 잘 맞춰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대예배실을 바라보면 인테리어 면에서 신경

을 많이 쓴 부분들이 눈에 띈다. 강대상 뒤편으
로 스테이지 박스와 앰프, 파워 서플라이 등 주요 음향기기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원목
함을 짜서 매립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췄다. 벽과 스피커 색을 맞춰 이질감을 
없애는 작업부터 선과 공간을 배치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미적인 요소를 잘 채
워 놓았다. 뛰어난 사운드는 물론 수많은 라인업에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을 갖춰 소비
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스피커 제조사 가운데 이런 미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다
양한 제품을 출시하는 곳이 JBL 말고 누가 더 있을까 싶다.

교회측은 공간의 
특색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PA장비가 
필요한 순간에 부족한 
사운드를 채우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고, 
그 선택은 JBL 컬럼 
어레이 스피커였다

언더 발코니에는 JBL AC15를 3통 설치했다.

어퍼 발코니에는 JBL AC16을 5통 설치했다.

강대상 모니터로 JBL AC15가 설치되었다. 단상 뒤편으로 스테이지 박스와 앰프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썼다.



073JANUARY. 2020 • Sorimag.com

배한별 과장은 스피커 시스템을 선정하는데 있어 교회측에서 인테리어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강대상을 보면 스피커가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다. 강대상 좌
우로 바닥에 설치된 모니터만으로 목사님께 사운드가 잘 전달될 지 궁금했다. 이에 그는 “강
대상 모니터 JBL AC15의 무난한 성능으로 커버할 수 있었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사용자의 만족을 우선해 설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원래 강대상 위에 
올려 놓는 작은 모니터를 고려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강대상에 스피커가 놓이는 걸 원하지 
않았고, 강대상에 가까이 놓는 것은 사람들 동선에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 지금의 위치
에 놓이게 되었다고 한다.

성가대에 맞춤 음향시스템을 제공하다

메인 무대만큼 고민을 많이 한 곳이 성가대가 위치한 좌석이었다. 이곳은 적은 수량의 마
이크와 적절하지 않은 스피커 배치로 인해 신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던 곳이었다. 특히 기존 
성가대 모니터는 앞뒤로 설치된 상태여서 정위감이 맞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는 신도들이 많
았고, 직접음은 잘 들리지 않고 울림이 유독 심했다.
배한별 과장은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넓은 수평 커버리지를 자랑하

는 컬럼형 라인어레이 스피커인 JBL CBT 50LA-1을 제안했다. CBT 50LA-1은 BeamWidth 
Technology™가 적용된 스피커로 슬림형 디자인에 높은 명료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여기
에 교회측은 CBT 50LA-1의 사운드가 TV 모니터와 부딪히지 않도록 TV를 내려 달라는 요청
을 기꺼이 수용했다.

메인 무대만큼 고민을 많이 한 곳이 성가대 좌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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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대용 마이크는 기존 Hanging 마
이크에 AKG CHM99를 추가로 2개 설치
했다. 이는 성가대 뒤쪽 남성 파트에서 제
기한 수음이 잘 되지 않는다는 요청사항
을 반영한 것으로, 성가대 신도의 만족
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한다. CHM99는 
Hanging Cardiod 콘덴서 마이크로, 자연
스러운 보컬 표현으로 교회나 공연장에
서 즐겨 찾는 제품이다.

AKG 무선 마이크 시스템

대예배실에는 다채널 무선 마이크 시
스템 WMS470 Vocal Set D5가 4채널 설치
되었다.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제공하며 
습기 차폐를 통해 높은 수준의 습기 보호
를 보장하며, 동일한 주파수 대역 내에서 최대 48개 채널로 전송할 수 있다. 안테나는 광대
역 UHF 액티브 안테나 및 파워 스플리터 APS4가 설치되었다. 한 쌍의 안테나에서 오는 RF 
신호를 최대 4개의 수신기로 분배할 수 있으며, BNC 케이블을 통해 연결된 모든 수신기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470~952MHz의 확장 주파수 범위에서 작동되며 조정 가능한 
RF 레벨 감쇄 설정을 통해 최대 작동 거리를 보장한다.
무선 마이크 시스템 구성에 대해 배한별 과장은 “무선 마이크 사용 비중이 적어 채널 수

도 적어 중저가 제품으로 선택했다”며, “교회마다 예배 분위기가 다르기 마련인데, 인천성
산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진행해 주일예배에는 성가대가 서지 않고 금요 예배에만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이엔드 제품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성가대용 마이크는 기존 Hanging 마이크 2개에 AKG CHM99가 추가로 2개 설치되었다.

AKG APS4 광대역 UHF 액티브 안테나 및 파워 스플리터가 설치되었다.

대예배실에는 WMS470 Vocal Set D5가 4채널 운용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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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외관에 만족스러운 스피커 사운드, 자모실과 로비

주로 아기들과 부모가 머무는 자모실은 사운드 레벨을 잡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공간이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레벨을 올려 달라는 요청이 많고, 이외에 아기들
이 자거나 하면 레벨을 낮춰 조용하게 해달라는 등 요구사항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테크데이타 피에스 측에서 제안한 것은 JBL Control CRV를 설치하고, 
이를 별도의 볼륨 콘트롤러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Control CRV는 독특한 외관의 커
브드 스피커로서 다양한 마운팅 옵션과 설정을 제공해 매장이나 카페 등 인테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장에서 선호된다. 트위터로 구성된 180° 와이드 커버리지 스피커로서, 벽면 설치에 
매우 이상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되었으며, 저주파수 및 저 중주파수의 음파 특성에 따라 벽에서 
반사되어 원래 사운드와 재결합하여 음향을 제공하는 특징을 갖췄다. 담임 목사님이 특히 마음
에 들어 한 곳이 바로 자모실과 로비의 스피커인데, 보여지는 아름다운 외관만큼 공간을 적절하
게 채워주는 사운드가 너무나 만족스럽다는 설명이다.
로비에는 벽면 설치에 이상적인 디자인을 갖춘 JBL Control HST가 설치되었다. Control HST

는 180° 커버리지를 갖춘 스피커로 와이드한 공간에 적절한 사운드를 제공한다. 특히 저주파수 
및 저중주파수의 음파 특성에 따라 반응해 벽에서 반사되는 초기 반사음과 재결합해 음향을 제
공한다. 이로 인해 반사음 처리로 어려움을 겪는 공간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로비에 설치된 JBL Control HST는 벽면 설치에 이상적인 디자인은 물론, 
180°를 커버해 와이드한 공간에 적절한 사운드를 제공한다.

자모실에 설치된 JBL Control CRV와 
볼륨 콘트롤러 BSS EC-V

JBL Control HST는 저주파수 및 저중주파수의 
음파 특성에 따라 반응해 벽에서 반사되는 초기 반사음과 
재결합해 음향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반사음 처리로 
어려움을 겪는 공간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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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 시스템과 조명을 콘트롤하는 조정실

모든 스피커의 사운드를 정리하고 공급하는 역할은 Soundcraft의 
Si Performer 2 믹싱콘솔이 맡았다. 콤팩트한 사이즈지만 스테이지박
스를 추가해 최대 80채널까지 믹스 가능하고, 24채널의 마이크 입력
과 8채널의 라인입력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다. 이 밖에도 20개의 그
룹/aux 버스, 8개의 매트릭스, 8개의 뮤트 그룹, 8개의 VCA 그리고 조
명을 위한 DMX 콘트롤까지 가능한 콘솔이다. 
모니터 스피커로는 JBL 104와 Voice Acoustic Alea-4가 눈에 띄었

다. 두 모델을 가져다 놓은 이유를 물어보니, 104는 영상편집을 위해 
사용되고 Alea-4는 믹싱 모니터링 용도로 설치되었다고 한다. JBL 
104는 앙증맞은 크기에 뛰어난 사운드 퍼포먼스를 들려주는 4.5인치 
우퍼를 탑재한 파워드 스피커로서 명료한 고음에서 탄탄한 저음까지 
재생되는 고성능 모니터 스피커다. 뛰어난 가성비를 앞세워 출시 이
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다. 
파워앰프는 HiQnet을 통한 네트워크 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Crown CDi 4|300이 설치되었다.

인천성산교회 조정실 전경

최상단에 통합제어 솔루션 AMX NX-4200 콘트롤러가 설치되었다. 파워앰프
는 Crown CDi 4|300가 설치되었다. CDi 4|300는 HiQnet을 통한 네트워
크 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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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예배실 AV 시스템을 움직이는 Master Key, 통합제어 솔루션

인천성산교회대예배실은 ‘통합제어’라는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통합제어 솔루션 브랜드 AMX의 제품이 설치되었는데, NX-
4200는 NetLinx NX 통합 컨트롤러로서 대형규모의 공간을 위한 솔루션으
로 적합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NX시리즈 중 가장 많은 수의 기기인 총 32개

의 컨트롤 포트를 통합 사용할 수 있으며, 1GB의 온보드 램 메모리와 초고속 
1,600MIPS 프로세서, 이더넷과 AxLink, ICSNet을 포함한다. MT-1002은 G5 그
래픽 엔진 및 쿼드코어 프로세싱 탑재한 테이블 타입의 10.1인치 터치 스크린
이다. 내장 웹 브라우저와 문서 뷰어를 통해 작업도 가능하다. 
정광연 부목사에게 통합제어 솔루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물었다. 

“TV 온/오프나 소스 선택, 믹서 콘트롤, 전원 온/오프, 스크린 작동, 프로젝터 구
동 및 사용시간 확인 등 모든 AV 기기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다”며, “어디서
나 패드를 가지고 원격조정
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메인 스테이
션은 조종실에 위치하고 있
지만, 패드를 통해 언제 어
디서나 자유롭게 콘트롤하
는 것이다. 그리고 강대상
에서 넘어오는 영상 소스를 
AMX 인풋 판넬과 리시버
를 사용해서 받을 수 있도
록 했는데, SDI 구성을 기본

음향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믹싱콘솔은 Soundcraft의 Si Performer 2가 맡았다.

앙증맞은 크기에 뛰어난 사운드 퍼포먼스를 들려주는 JBL 104가 영상편집용 스피커로 설
치되었다. 4.5인치 우퍼를 탑재한 파워드 스피커 104는 명료한 고음에서 탄탄한 저음까지 
재생되는 고성능 모니터 스피커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으로 TV 출력 등은 컨버터를 사용해 HDMI로 받
고 있다. 
많은 교회를 취재했지만, 각 교회문화와 특색에 

맞는 AV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수고스러운 일인지 거듭 생각하게 한다. 많은 고민
과 노력이 모여 실천을 만들고 이를 좋은 결과로 
이어가는 것이야 말로 교인들에게 더 좋은 말씀을 
전하는 길의 첫 걸음이 아닐까? 인천성산교회는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AV시스템을 구축해 기본
을 다졌다. 보다 소리에 집중해 음향 시스템을 구
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AMX MT-1002는 통합제어 솔루션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10.1인치 터치 스크린이다.

강대상에 AMX 인풋 판넬을 설치해 
영상소스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INSTALLATION PROFILE

078  • JANUARY. 2020

INTERVIEW 정광연 부목사 / 인천성산교회 

인천성산교회 정광연 부목사(왼쪽)와  
(주)테크데이타 피에스 배한별 과장(오른쪽)

정광연 부목사는 통합제어 솔루션을 통해 AV 시스템을 패
드로 제어할 수 있어 너무 편리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성산교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74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
니다.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서 국내 선교와 
해외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진행 중에 있
습니다. 이미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국
에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나서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는 보시면 아시겠지
만 교회를 찾는 분들이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께서 훌
륭한 인품을 갖추셔서 이런 부분들이 더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음향시스템을 리뉴얼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기존 음향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울림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잘 듣
지 못하는 주파수 대역이 있는데, 울림 때문
에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
었죠. 그래서 명료도를 높이는 부분에 중점
을 두고 음향시스템 리뉴얼 방향을 정했습
니다. 필요한 제품을 바로 선택한 것도 명료
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
리고 기존의 실링 스피커를 사용하는 방식
은 명료도에서는 장점이었겠지만, 목사님 
말씀이 뒤쪽에서 들리는 이질감이 있었기 
때문에 정위감을 해소하는 데도 신경을 썼
습니다.

현재 음향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컬럼 어레이 스피커를 선택하면서 ‘울림’은 
해결했지만, 수량 부족으로 인한 ‘음압’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
법으로 서브 스피커를 선택했고, 현재 진행 
중이라 아직 만족도를 말씀드리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제가 시스템을 운용하는 데 서
툰 부분도 있고요. 신도님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좋다는 분도 계시고 아직 잘 모르겠다
는 분도 계십니다. 소리라는 게 주관적인 부
분이 많은 탓이겠죠. 공간음향으로 소리를 
잡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은 교회에서
도 인지하고 있지만, 기존 인테리어를 최대
한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해결할 수 있
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교회 음향을 담당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
는지?
이전에도 음향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
습니다. 성가대에 서면서 기본적인 지식은 
숙지하고 있었고, 교회 음향시공을 가까이
에서 지켜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처럼 음향을 전담하게 된 것은 처음이었고, 
공간에 대한 이해와 사운드의 원리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
다. (주)테크데이타 피에스에서 진행하는 음
향강좌도 수강했고, 점점 부족한 부분을 채
우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피커 시스템 이외에 무선 마이크나 통합
제어 솔루션에 대한 만족도는?
무선 마이크는 4채널만을 성가대가 사용하
고 있습니다. 무선 마이크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데, 기존 대비 채널 수를 늘린 부
분이나 안정성에서 비교할 수 없게 좋아졌
습니다. 특히 통합제어 솔루션은 (주)테크데

이타 피에스에서 제안하기 전부터 고려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선
택이었다고 생각하며, 너무나 편리하게 사
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명도 함께 교체
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는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면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
가 있다면?
음향시스템 리뉴얼을 고려중인 교회라면 음
향을 먼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소리가 어떻게 나오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
는지,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을 어떻게 관리하
면 좋을지를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
니다. 제가 이번에 음향 시스템 리뉴얼을 가
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소리를 알아야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제대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
리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좀 더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겠죠. 음향기기를 다루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소리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